
5 18 43주년

후유증시달리다떠난남편, 5월만되면보고싶어요

남편생각하면눈물쏟아져

억울함호소전국뛰어다녀

묘지서만난김경자 양충실씨

김경자(오른쪽) 양충실

겨우민주주의를되찾고행복하게사나싶었

는데후유증만앓다떠났죠. 5월만되면보고싶

어요.

제43주년 5 18민주화운동기념일인18일오

전북구운정동국립5 18민주묘지.

추적추적비가내리는궂은날씨에도오월영

령을기리기위한유족과시민등참배객들의발

걸음이이어졌다.

이들은열사들의묘비를닦으며보고싶은마

음에한없이눈물을흘렀다.

고유영선열사의아내김경자씨(54 여)는매

년 5월이 되면 남편을 만나러 국립5 18민주묘

지를찾는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김씨와 고등학교 3학

년이었던유열사는1980년당시에는서로모르

는사이였다.

유열사와우연히알게돼서로인연을맺고결

혼까지이어진김씨는어렴풋이남편이1980년

5월시위에참여했다는사실을알게됐다.

김씨가회상하는유열사는계엄군의폭행으

로항상후유증에시달렸지만,오직가족을위해

아픈내색없이직장을다니는성실한남편이었

다. 그러나이들의행복은오래가지못했다. 유

열사는지난2001년후유증을 앓아오다불의의

사고로세상을떠났다.

김씨는 남편은민주주의를위해시위에참여

도하고투쟁을했지만, 그당시의기억은너무

슬프고암울해꺼내기힘들어했다 며 겨우 민

주주의를회복하고안정된삶을사나싶었는데,

기구하게도후유증만앓다돌아가셨다 고회상

했다.

5 18당시부상자들가족도오월영령을기리

기위해묘지를찾았다.

부상자배용주씨(77)는 1980년 5월당시금

호고속운전수였다.

임신부였던양충실씨(75 여)는시부모를모

시고세명의자식을둔평범한가정이있었다.

1980년 5월 27일께양씨는배씨에게전달할

옷과짐등을챙기고광주터미널에서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계엄군들이 군홧발로 시민들

을폭행하기시작했다.

양씨도계엄군에게폭행당해머리를심하게

다쳤으며,결국배씨를만나지못하고집으로돌

아왔다.

나중에들린소식으로는배씨가상무대로끌

려갔고내란음모죄로사형을선고받았다고했

다.

양씨는남편의억울함을호소하기위해전국

을돌아다니며투쟁했다.

그러는사이양씨는철저히고립당했다.잠시

집에서외출할때도누군가의신고로형사가찾

아오기도했다.

이후배씨는32개월만에무죄로풀려났지만,

허리등온몸에생긴후유증과사회적인식에취

업도쉽지않았다.

양씨는 남편을살릴려고온전국을뛰어다니

며사람들에게진실을알렸다.남편은무죄로풀

려난뒤로허리수술만4회를하는등후유증을

앓고 있다 며 민주주의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모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 고 말했

다. /민찬기기자

2023년 5월 19일 금요일6

윤석열대통령이 18일광주북구국립 5 18

민주묘지에서숭고한희생정신을기리며오월

영령의넋을위로했다.

이날오전제43주년5 18민주화운동기념식

을마친윤대통령은유족들과함께고전영진

김재영 정윤식열사들의묘소를참배했다.

전영진열사는 1980년대동고 3학년학생이

었다. 5월 20일 문제집을 사러 책방에 가다가

계엄군에게곤봉으로맞고들어와가족들앞에

서분노를삼키지못했다.

다음날인 21일만류하는어머니를뒤로하고

집에서뛰쳐나간전열사는당일전남도청앞에

서계엄군이쏜총탄세례에휩쓸렸다.

그러고는옛광주노동청앞에서오른쪽머리

에총상을입은채쓰러져사망했다.

전열사의아버지는아들의죽음후초기 5

18유족회를태동시켜간부와회장으로활동하

며진상규명과정신계승에앞장섰다.

김재영열사는42년간을무명열사로묻혀있

다가지난해유전자검사를통해신원이확인된

인물이다.

김열사는금남로시위에참여했다가행방불

명됐고,그의시신은5 18묘지무명열사묘역

에안장됐다.

김열사는복잡한가정사탓에미취학아동일

때부터고아와다름없이홀로자랐다. 5월항쟁

당시만 17세로구두닦이를하던그는 1980년

5월21일옛전남도청앞에서계엄군의집단발

포한총탄에숨진것으로만알려졌다.

김열사는5 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무명

열사5기의유해를대상으로다시유전자를조

사하는과정에서어렸을때헤어진동생을찾아

내면서신원이드러났다.

정윤식열사는식당에서일하던중 5 18 민

주화운동이발발하자만20세나이로광주공원

에서총기교육을받고시민군으로활동했다.

그는계엄군에맞서옛전남도청에서마지막

까지항전하다가체포되면서상무대로압송돼

고문당했다.

정 열사는 102일 만인 9월 5일 석방됐으나,

후유증에시달리다만22세나이로숨졌다.

/민찬기기자

윤 대통령, 전영진 김재영 정윤식열사묘역참배

제43주년5 18민주화운동기념일인18일고

전두환씨의손자전우원씨(27)가 전 씨일가

중최초로국립민주묘지망월동민족민주열사

묘역(구묘역)을방문했다.

이날검정정장에꽃을들고참배를위해고

묘역을찾은전씨는 가족들의만행으로고통

받으셨던분들에게죄송한마음입니다.비극의

날광주를찾을수있는것만으로도감사할따

름입니다 고밝혔다.

전씨는구묘역입구바닥에참배객들이밟고

지나가도록설치한 전두환비석 을밟지는않

은것으로알려졌다.

이날 전씨가 전두환 비석을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서재단관계자는할아버지에대한최소한

의예의차원이라고설명했다.

우원씨는이한열열사, 백남기농민, 위르겐

힌츠페터비석앞에서참배했다.

전씨는 시민들이40년넘는세월동안어려

움과고통속에서보냈다는생각에마음이찢어

질 것 같다 며 행위적으로 광주를 오는 것을

넘어서서오월희생정신을이어받아가족관련

진상규명등이이뤄지고, 헛된희생이되지않

도록노력하겠다 고말헀다. /민찬기기자

전우원씨구묘역방문

전씨일가중최초

18일광주국립5 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3주년 5 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윤석열대통령과오월어머니회회원

등참석자들이 임을위한행진곡 을제창하고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임을위한행진곡제창


